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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강연Ⅰ

도전적인 에너지 정책이 필요하다

인간은 지구상에서 에너지(불)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유일한 생물이다. 에너지는 육체적으로 연약한 
인간이 거칠고 위험한 자연에서 안전하게 생존하면서 화려한 문명을 이룩할 수 있도록 해준 가장 중요한 
수단이었다. 그러나 에너지의 활용은 근원적으로 위험한 일이다. 위험을 감수할 의지와 기술이 없으면 
에너지의 활용은 불가능하다. 전기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전기의 생산과 소비도 상당한 수준의 위험을 
감수해야만 가능한 일이다.

정치·사회·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던 시기에도 불구하고 미래지향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전기와 원전을 
선택했던 역사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 고종 황제가 미국 에디슨전등회사의 석탄화력발전기를 경복궁에 
설치한 것은 1887년이었다. 에디슨이 런던과 뉴욕에 세계 최초의 상업용 발전소를 건설하고 고작 5년이 
지난 후의 일이었다. 한국전쟁 직후의 암울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1956년 미국과 원자력협정을 체결했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창립회원국이 되었다. 러시아와 영국에서 최초의 상업용 원전이 가동된 직후였다. 
1959년에는 원자력연구소를 설립하고, 1962년에는 연구용 원자로 트리가마크 II를 건설했다. 

극도의 가난과 혼란 속에서의 원자력에 대한 관심과 투자는 무모하고 위험한 것이었다. 그러나 지난 
60년 동안 우리가 이룩한 성과는 기적과도 같은 것이었다.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개발한 ‘한국형 
원전’(APR1400)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제3세대 원전이다. 경제성과 함께 안전성도 갖춘 명품이다. 실제로 
우리는 원전의 설계·시공·운전을 두루 갖춘 명실상부한 세계 최강의 원전 강국이다.

그런 우리가 느닷없이 소극적이고 비겁한 겁쟁이로 변해버렸다. 원전은 위험하고, 석탄화력은 더러워서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에너지 자원이 전혀 없는 중위도 지역에 위치하고, 인구 밀도가 높은 
우리에게 LNG와 태양광·풍력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 우리의 열악한 자연 현실을 무시한 환상과 
착각은 경계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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